
제3세계 영화사 - 4강 강의록

인도·중동 및 동남아시아 영화운동

▶ 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리오리엔트] 

＊‘다시 동양으로’ 혹은 ‘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다'라는 의미로, 미래에 다시 도양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순환론 주장

＊이러한 역사관이 아시아적 가치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 

(영화의 새로운 정의 ex. 서구 영화-이론적, 사변적, 제 3세계 영화-당면한 현실 

개혁, 실천적)

▶ 인도의 대안영화인 병행영화(Parallel Cinema)

1. 샤트야지트 레이(Satyajit Ray, 1921 - 1992) 감독

이전 인도 영화에서처럼 현실도피적인 성향이 아니라 인도의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표현

-아푸 삼부작 :<길의 노래 Pather Panchali>(1955), <불굴의 인간 

Aparajito>(1957), <아푸의

세계 Apu Sansar>(1959) 

인도 벵골의 가난한 삶을 소재로 하고 있음. 주인공 아푸의 일생을 차례로 그리고 

있는 영화

-가난을 팔아 명성을 올렸다는 비야냥을 받기도 했음. 하지만, 가난을 숨기는 것도 

문제가 있음 ->사실주의(네오 리얼리즘) 영화 출발이자, 헐리우드적인 환영주의 

(Illusionism)미학 과의 결별

*이런 종류의 영화를 상업영화와 대척점에 있다 해서 ‘병행영화’(Parallel 

Cinema)라고 부름

2. 리트윅 가탁(Ritwik Ghattak,1925 - 1976) 감독

가난과 인권 등 문제를 다루는 영화. 좌파적이고 급진적인 사회개혁 주장. 사회 

부조리를 포착해 사회비판적인 영화를 만듬

민속적 전통인 춤과 전통극, 전통음악, 문학의 전통을 영화 속에 구현. 

-<감상적 오류 Ajantrik>(1958)

택시기사가 주인공으로 나옴. 차를 지나치게 숭배함(물신숭배). 결국 만신창이된 

차를 고철 상인에게 넘기는 비극적인 결말.



▶망명중에 사망한 터키의 일마즈 귀니

터키, 군부독재 속에 있었고, 정부와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과의 갈등이 심각해짐. 

쿠르드족 출신인 일마즈 귀니는 터키의 반독재운동을 하였고, 쿠르드족 탄압에 

저항하다가 검거되어 복역하게 됨

-<욜>(1982)

yol은 길이라는 뜻. 

감옥에 갔다가 일주간의 가출옥을 받아 고향에 온 다섯 명의 쿠르드인 죄수가 

등장.

다섯사람 사연이 각각 다름. 감옥있는 사이 매춘을 한 아내를 벌주기도 하고, 

처남을 배신했던 사람이 박대받는 등 눈물겨운 다섯 사람의 사연이 영화 속에 

나옴.

 대부분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사람들이 등장. 

*귀니 영화 철학이 영화 속에 잘 드러남. (정치적 선전문 같은 영화보다 정치적 

문맥 안에서 예술-정치가 상호 보완하는 영화.) 

▶이란의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현실에 대한 꾸밈없는 표현, 소박하게 현실을 담아냄. 인공적이긴 장치보다 

네오리얼리즘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질만한 일들에 대한 교훈어린 영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시골 학교 다니는 주인공은 친구의 노트를 모르고 잘못 가져오게 됨. 친구가 

선생님께 혼날 걸 우려한 주인공은 친구의 집을 밤새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옴. 대신 숙제를 해준 후 아침에 친구에게 자신이 대신해준 

숙제를 주게 됨

*책임과 의무를 다룬 영화. 이란의 강압적 정권과 봉건제도에 맞선 미래의 희망을 

아이들을 통해 제시함

▶마르코스 독재정권과 필리핀의 리노 브로카

1970년대 필리핀은 마르코스의 장기 독재로 시민들 생활은 극도로 피폐해짐. 리노 

브로카 감독은 민주화 운동에 동참한 대표적 감독.



-<마닐라>(1975)

시골 처녀가 돈 벌게 해준다는 인신매매단에게 속아 팔려간 후, 그 애인인 

주인공이 그녀를 찾아 마닐라에 상경. 그녀를 찾는 과정에서 독재치하 사회적 

부조리 집단과 마주치게 됨. 하지만 그들을 단속하지 않은 공권력은 오히려 

주인공을 가두고 탄압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세계. (서로 연대하지 않는 부조리한 

세계의 모습)

▶1980년 광주항쟁 이후 한국 비제도권영화의 시작

한국의 독재정권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는 1970년대 중반 유신선포와 1980년대 

신군부의 광주 학살이 정점이 됨.  1980년대 광주민중항쟁으로 커다란 전환기를 

맞으며 청년 영화인들은 상업영화를 거부하고 대신

반체제와 새 정부수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

-장산곶매의 <오 꿈의 나라>(1989)

광주민중항쟁을 간접적으로 그린 영화. 지식인이 주인공. 이태원에 살고 있는 

지식인의 자의식을 통해 광주민주 항쟁을 간접적으로 다룸. 최초의 광주영화.

-장산곶매의 <파업전야> (1990)

당시 탄압받았던 노동 운동을 다루고 있음, 최초의 노동영화


